
기쁨 슬픔 사랑 분노 평안. 이

러한 감정들을 색깔로 표현

하면어떤빛깔로빚어낼수있을까?

국내최초로어린이의다양한감정

을기반으로건강한정서를일궈내는

감정디자인전시가 서울 금호미술관

에서 열리고 있다. 순수 국내 디자이

너와 미술가, 어린이 교육 전문가와 출판계, 건축 연

극 등 문화예술계가 함께 모여 다섯 가지 감정을 어

린이를위해다채로운문양과형상으로변주한다.

9월 9일까지 이어지는 어린이감정디자인전에서

어린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발산하는지 배우

고,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

지배워보는것은어떨까.

‘어린이감정디자인전2007 I design’은기쁨슬픔사

랑분노평안등다섯빛깔감정방을중심으로꾸며진

다. 마음속현상을디자인과미술의접목을통해시각

화해감정치유의새로운대안으로제시하는것이다.

8월 16일 오후 2시 금호미술관

이 시끌벅적

하다.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무신과 함께하는‘아

름다운감정학교-화’워크숍이열리기때문이다.

핑크빛패드에아이들이누워고무신선생님의지

시에 따라 각 상황에 대한 화를 동작으로 표출한다.

팔을 흔들고, 다리를 들고, 손도 번쩍 들고, 고함도

지른다.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우선 아

이들이 경험한 감정을 직접 듣고 움직임을 통해 감

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. 거친 나무토막과 사

포로메모꽂이를만들면서화를다스리는법을나무

를매끈하게하는행위를통해배운다.

화가 날 때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것을 고무신 선

생님은제안한다. 워크숍에참가한한별이는장난감

방이나 장롱을, 지민이는 침대를, 시정이는 식탁 밑

을혼자만의비밀공간이라고백한다. 

고무신과함께하는‘아름다운감정학교’, 아트깸

과함께하는감정치유미술놀이등에이어공연창작

집단 뛰다와 함께하는 그림자 감정놀이 워크숍이 8

월25일까지계속된다. 

‘어린이감정디자인전 2007 I design’의 전시장으

로 발길을 돌려보자. 주제전시‘숨은 마음찾기’는

마음문의 열쇠를 손에 쥐고 미로 속에서 숨은 감정

을 찾는 주제전시관이다. ‘숨은 마음찾기’는 참여작

가 모두가 공동으로 미술과 디

자인체험을할수있게꾸몄다. 

기쁨의 감정은 웃음방에서

만날 수 있다. 노란색을 기조색

으로 펼쳐진 웃음방은 그래픽 디자이너 이기섭, 건

축가강용상씨가꾸몄다. 

기쁨과 함께 아이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감정인

슬픔은 갈색계열의 눈물방이 표현해낸다. 프로덕션

디자이너 이경진 미미크라이 대표, 영화‘봄날의 곰

을 좋아하세요?’의 용이 영화감독, 설치미술가 유진

영, 영상디자이너이소영씨가다양한슬픔의단면을

눈물방에담아냈다.

눈물방엔 커다랗고 하얀 눈물곰이 엎드려 있다.

눈물곰 앞에는 그가 떨구어낸 은색 눈물 구슬이 가

득하다. 천정에 매달린 풍선을 끌어내려 다시 놓아

주면서 슬픔을 이해해보는 눈물 퍼포먼스는 수시로

아이들이참여할수있다.

진한붉은색으로강렬하게만들어진불끈방은스

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, 화에 집중한다. 타이포

그래피, 설치미술, 그래픽디자인 등으로 꾸며져 화

려함과 동시에 억눌린 감정의 터뜨림을 느낄 수 있

다. 불끈방에서 만난 유채영양(왕북초3)은“그냥 구

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어서

재미있다”며 친구와 함께 안내선생님의 설명을 들

으며전시공간에푹빠져들었다.

부드러운 핑크색이 떠도는 사랑방은 모든 감정의

치유와 나눔의 근원이다. 그래픽 디자이너 이장섭,

인터랙션 디자이너 이효섭씨 형제가 감각적으로 디

자인했다. 엄마의 품처럼 편안한 포옹방은 평안의

감정을 나타내기에 자연에 가까운 초록으로 변신했

다. 여섯살태영군과두살유진양을데리고전시나

들이에 나선 이은영(서울 성북구 돈암동)씨는“아이

들이 뭔가 만져 망가뜨릴까 걱정할 필요없이 같이

전시회에 오니 너무 좋다”며“아이들이 더 좋아한

다”고 기뻐했다. 태영군은 커다란 풍선들을 굴리며

“심장소리 같은 게 들려서 재밌다”며 환하게 웃었

다. 부부 디자이너 방기호 유지현씨가 꾸민 포옹방

은엄마의자궁을형상화한곳이다.

주말에는각감정방디자이너와아이들이함께만

나는시간도마련된다. 

이외에도 모든 감정을 체험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

견하는휴식방‘내마음의오아시스’는전문가가선정

한 감정 치유 그림책 100선이 함께 한다. 바이올렛과

올리브그린으로꾸며진‘내마음의오아시스’는판지

스튜디오와출판사들이함께공간디자인에나섰다. 

저학년친구들은부모님과함께, 고학년친구들은

친구와 함께 감정 디자인의 세계로 탐험을 나서보

자. www.idesignstoy.com

글=강지연기자∙사진=박재완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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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공주시에서는

8~9월 허수아비축제가 열린다. 마곡사 가는

길에서 열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허수아

비축제는 8월 31일까지 허수아비 만들기에

참여할 수 있다. 제작된 허수아비들은 9월 말

까지 인근 들녘에 전시하고 9월중 우수작품

도시상할계획이다. (041)840-2544

충남 천안 국립청소년수련관에서는

9월 8일 페가수스2차 승마교실을 개최한다.

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승마교실

의 참가비는 1만원. 6일까지 인터넷

(www.nyc.or.kr)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. 준

비물은 운동화 운동복, 우비 모자 개인상비

약등이다. (041)620-7793

대전 중구 한밭도서관에서는

국립현대미술관이 전시장 밖 전시 조성사업

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‘작은 미술관

(Small Art Museum)’전시회가 열린다. 이번

전시는‘인간과 자연, 사회적 조형 세계’를

주제로 관람객들의 미술이해를 돕고 우리나

라 현대 작가들의 조형성 이해와 미학적 흐

름을 보여주는 작품들 총 40여점이 전시된

다. (042)580-4265

대구 달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

9월 16일까지 디지털 미술사체험전이 열린

다. 문화예술회관 일반1전시실에서 매일 오

전 10시~오후 8시 공개되는 디지털 미술사

체험전의 주제는‘한 시간에 배우는 서양미

술 2만년전’. 일반인은 3천원, 학생은 2천원

이다. (053)757-5443

원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에서는

국립공원내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

외래식물을모니터링한후제거하는‘우리집

에 왜 왔니?’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10월 28

일까지 계속되는 모니터링 활동은 주로 나래

가막살이, 돼지풀, 단풍잎돼지풀, 서양등골나

물 등을 제거하게 된다. 주로 개화시기와 결

실기에 실시한다. 고등학생 이상 참가할 수

있다. (033)732-5231

※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

(02)2004-8282로 연락주세요

‘어린이감정디자인전 2007 l design’

내 감정은 무슨 색이지?

마음 속 현상을 디자인∙미술 접목 시각화해 마음 치유

아이는 감정 해소∙부모는 반응 방법 등 발견 기회 가져

주제 전시관은 감정에

대한 동영상과 함께 아

이들이 미로찾기를 하

도록 꾸며졌다 .

눈물방에서 만날 수 있는 눈물곰.

불끈이.

불끈방.

웃음방.

포옹방.

‘내 마음의 오아시스’.

“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”

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.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

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

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. 

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. 제

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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